
직분자 서약 Covenant for Officebearers  

아래 서명하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감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우리는 세 가지의 신조,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범교회적인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이 신조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모든 

시대와 나라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해 있음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세가지 신앙고백인,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및 돌트 신경이 

전통적인 개혁주의파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신앙고백으로 고백한다. 이들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법과,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과,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우리의 위치를 알려준다.  

신앙의 이러한 양식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고백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도받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그 신앙고백을 굳게 믿으며 충실하게 그것을 권장하고 변호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신앙고백들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술 작업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신조와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는 또한 현대어 신앙고백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현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고 인도하는 기독교 

신앙의 현대 개혁주의 양식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신앙을 고백함에 문제가 있을 때에 형제 자매의 사랑과 교제 안에, 우리 

함께 복음의 충만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받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신앙고백들 중에서 어느 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믿게 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교회헌법과 보칙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교회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교회가 요구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의 판단과 권위에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본 신앙고백에 서약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  


